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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3세 가정양육환경과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집행기능곤

란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추출한 아동 97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3세 가정양육환경이 높을수록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3세 가정양육환경과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이 매개적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업수행에 있어 유아기 가정양육환경

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집행기능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학업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정양육환경, 학업수행능력, 집행기능곤란 

Ⅰ. 서론

인간의 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가정환경은 출생부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유아기는 전인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고 

두뇌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로 발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가정양육환

경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양육환경은 자녀의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의 심리적 환경, 인지적 자극, 온정적인 가정 분위기, 가정의 조직화 정도와 안

정성 등을 의미한다(박희숙, 2008). 가정양육환경의 질에 따라서 유아의 성장과 발달 양상

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아 시기에 알맞은 자극을 받게 되면 발달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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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 가정양육환경은 언어능력, 학습행동, 또래상호작용, 인지발달 등 유아의 모든 

발달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노성향, 2015; 임현주･최항준･김현정, 2015; 정민자･윤선

아, 2014; 한누리･문혁준, 2014). 오성숙(2013)은 다문화가정의 가정양육환경은 유아의 

수용언어, 표현언어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상림･박창현(2017)은 가정양육환

경과 유아의 창의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료,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언어자

극, 다양성, 수용성과 같은 가정양육환경의 하위요인들이 유아의 창의성과 관련성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송순옥(2023)은 가정양육환경이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양질의 가정양육환경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영역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은 이후의 발달단계에도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 유아기 가정양육환

경의 영향력은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폭넓게 나타나며,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

은 학령기에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곽금주(2013)는 3세 가정양육환경은 7세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정연아･박해미(2022)는 취학 전 가정양육환경

은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국외 연구에서도 마찬가

지로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은 초등학교 준비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Korucu & 

Schmitt, 2020). 즉,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은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 학령기 발달에도 중요

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한편, 학령기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과는 다르게 교

과 중심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업 성취도에서 개인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

다. 따라서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학업수행

능력은 실질적인 학업을 진행하고 목표를 이루는 결과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언어나 수학

과 같은 교과 분야에서 인지적으로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김진미･홍세영 

2019).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양육환경과 같

은 환경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김미란(2005)은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

으로 학습지원 가정환경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학습지원 가정환

경과 초등학생 교과별 학업성취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장혜진･윤혜미(2010)는 농촌 아

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환경과 학업성취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정양육

환경 하위 변인인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측면, 놀이자료가 학업성취와 유

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Ciping, Silinskas, Wei 등(2015)은 중국 초등학

생 177명을 대상으로 가정학습환경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정학

습환경은 읽기 및 수학과 관련한 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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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누적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 입학 전 양질의 가정양육환경을 통해 다져

진 발달 역량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학령기 때의 학업수행능력은 

단순히 학령기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기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신수

진, 2022). 그러나 유아기 가정양육환경과 학령기 학업수행능력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가정양육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횡단연구이거나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이루어진 단기종단연구(임선아･심숙영, 2022; 홍예지･강수정･이강

이 외, 2017)여서 유아기에 경험한 가정양육환경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세 때 측정한 가정양육환경과 초등 1학년 때 교사가 보고한 학업수

행능력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기 가정양육환경과 학령기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변인으로 

유아의 집행기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은 특정한 자극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반

응을 억제하여 규칙을 준수하는 두뇌의 기능을 의미한다(송현주, 2014). 집행기능곤란은 

집중력이 떨어지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정서, 인지, 행동을 적절히 제어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다. 집행기능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은 주의력과 조직적 계획력이 결핍

되고 정서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보이고 학업수행이 낮아질 수 있다(김민희･김봉석･최

지영, 2015; 박정현･이경님, 2021; Monette, Bigras & Guay, 2011).

유아기의 뇌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유아기 시기에 

제공되는 양질의 가정양육환경은 집행기능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Korucu, Rolan, 

Napoli 등(2019)은 미국에 있는 유아 120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하는 게임이나 규칙이 있는 

놀이는 실행기능 발달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un(2022)은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201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문해환경과 실행기능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함께 읽고 쓰기, 질문하기, 새 단어 학습, 이야기 예측 및 토론 등을 포함하는 

가정환경은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즉, 유아기 가정양육환경 

차이가 집행기능 발달 차이를 가져오며 초등학교 시기 학업수행능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3세 가정양육환경과 초등 1학년 학

업수행능력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고 집행기능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세와 초등 1학년은 중요한 발달의 전환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3세는 영아기에서 유아

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대부분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 다니기 시작한다. 따

라서 양육의 기능이 기관으로 이양되는 시기여서 가정양육환경의 중요성이 자칫 간과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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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그러나 유아를 둘러싼 일차적 환경으로서 주보호자가 제공하는 가정양육환경의 

종단적 영향력은 교육기관의 영향력보다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taker, Yoo, 

Vandell et al., 2023). 초등학교 1학년도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로서 초등

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은 이후의 발달궤적에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Ensminger & Slusarcick, 1992). 

기존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있어 가정환경의 직･간접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

어 왔지만, 본 연구는 집행기능곤란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집행기능은 주의집중, 작업기억, 계획능력 등 학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다양한 인지적 과정들을 포함하며, 이는 학령기 동안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Best, Miller, & Naglieri, 2011). 이러한 집행기능곤란이 유아기 가정양육환경과 학령기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교육적 중재에 있어 구체

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의 연구목적을 수

행하고자 한다.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 시점에 걸쳐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Hsiao, 

2014). 이는 단일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와 달리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이 집

행기능곤란을 통해 학령기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은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아동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는 높은 외적타당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우리나라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재 정책, 프로그램 개발, 개입 시점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주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세에서의 가정양육환경은 초등 1학년에서의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

지는가?

둘째, 초등 1학년에서의 집행기능곤란은 3세에서의 가정양육환경과 초등 1학년에서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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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정양육환경과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 매개 효과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7세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교사가 평정한 아동 976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00명, 여아가 476명,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하가 280명, 전문대졸이상이 696명,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하가 293

명, 전문대졸 이상이 683명이다. 가구 월 소득의 평균은 459.5만원(표준편차 207.1)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a

(N =976)

변인 구분 사례수(%)

아동성별 
남 500(51.2)

여 476(48.8)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280(28.7)

전문대졸이상 696(71.3)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293(30)

전문대졸이상 683(70)

변인 M(SD)

월 가구 소득 459.5(207.1)
a 8차년도 자료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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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가정양육환경(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 사용)

가정양육환경은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유아용 가정양육환경검사(Early 

Childhood-Home, EC-HOM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양

육환경은 3-6세 자녀를 둔 가정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의 질을 묻는 척도로 면접자가 방문

하여 주 양육자와의 면접 및 관찰을 통해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학습자료, 언어자

극, 모방성, 반응성, 학습자극, 다양성, 수용성, 물리적 환경인 8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55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서 좋은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

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문항은 0점(아니오) 또는 1점(예)으로 평정되었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나. 학업수행능력(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 사용)

학업수행능력은 이은해･김명순･전혜정 외(2008)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수행능력의 측정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연구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를 수락한 교사가 해당 

아동에 대하여 평정하였다. 이 도구는 국어, 수학, 학업 전반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국어

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듣고 이해하기” 등의 4문항, 수학은 “수세기, 덧셈, 뺄셈, 분류, 비

교” 등의 5문항, 그리고 학업 수행 전반의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수행능력 척도는 

아동의 담임교사가 5점 Likert 척도로 ‘하위 20% 이내(1점)’에서 ‘상위 20% 이내(5점)’로 

평정하였으며, 10문항의 합산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다. 집행기능곤란(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 사용)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척도는 송현주(2014)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간편형 자

기 보고식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교사,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집행기능곤란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연구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를 수락한 교사가 해당 아동에 대하여 평정하였다. 본 척도는 4개 하위영역(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곤란)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이

다. 계획 조직화 곤란은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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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를 포함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통제 곤란은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등의 11문항이다. 정서통제 곤란은 ‘자주 울컥한다’, ‘사소한 일에

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등의 8문항이며, 부주의 문항은 ‘소지품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

린다’, ‘책상이나 사물함의 정리 정돈을 못한다’ 등의 10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

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

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

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Hayes(2022)의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고, 간접효과가 유의한 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테스트(Bootstrapping test)를 실시하였다. 가정환경자극과 아동의 집행능력

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임동선･김신영･송혜선 외, 2022) 부모의 교

육 수준과 월 가구소득을 통제하였고, 아동의 집행기능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달할 수 

있으므로(권희경･김원경, 2021)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통제변수는 

더미 변수화(아동 성별: 남=0, 여=1,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0, 전문대졸 이상=1, 어

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0, 전문대졸 이상=1, 가정 월 근로소득의 단위: 만원)하여 분석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가정양육환경, 학업수행능력, 집행기능곤란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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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
(N =976)

변인 1 2 3

1.가정양육환경 -

2.학업수행능력 .180*** -

3.집행기능곤란 -.140*** -.596*** -

M 48.487 42.414 52.336

SD 4.642 8.923 15.905

최소값-최대값 14-55 10-50 40-120

가능점수범위 0-55 10-50 40-120

왜도 -1.799 -1.261 1.827

첨도 5.598 1.169 3.001

***p<.001

<표 2>에 나타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가정양육환경은 48.487 

(SD = 4.462), 학업수행능력은 42.414(SD = 8.923), 집행기능곤란은 52.336(SD = 

15.905)이었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은 3미만, 첨도 절댓값은 8미만인 것으로 나타

나 본 자료가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가정양육환경,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 집행기능곤란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정양

육환경은 학업수행능력(r = .180,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집행기능곤란(r =-.140,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수행능

력은 집행기능곤란(r = -.596,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가정양육환

경이 높을수록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며 집행기능곤란은 유의미하

게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집행기능곤란이 낮을수록 학업수행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 가정양육환경, 학업수행능력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가정양육환경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집행기

능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양육환경은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정적(B = .261, p < 

.001)으로 예측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양육환경은 집행기

능곤란을 부적(B = -.323, p < .01)으로 예측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

하였을 때, 가정양육환경은 정적(B = .157, p < .01)으로 집행기능곤란은 부적(B = -.322, 

p < .001)으로 학업수행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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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정양육환경, 학업수행능력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 매개효과

(N =976)

독립변수
종속
변수

B S.E. β t LLCI ULCI F R2

가정양육
환경

학업
수행
능력

.261 .060 .136 4.329*** .143 .380

18.851 .089

통제
변인

월가구
소득

.001 .001 .010 .317 -.002 .003

아동
성별

2.804 .550 .157 5.101*** 1.726 3.883

아버지
교육
수준

2.329 .709 .118 3.286** .938 3.719

어머니
교육
수준

1.774 .708 .091 2.504* .384 3.164

가정양육
환경

집행
기능
곤란

-.323 .105 -.094 -3.080** -.530 -.117

29.240 .131

통제
변인

월가구
소득

.003 .002 .035 1.118 -.002 .007

아동
성별

-9.651 .957 -.304 -10.086*** -11.529 -7.773

아버지
교육
수준

-4.486 1.233 -.128 -3.638*** -6.907 -2.066

어머니
교육
수준

-1.703 1.233 -.049 -1.381 -4.122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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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Bootstrapping을 활용해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총 효과(B = .261, 95% confidence interval = .143 - .380), 직접 효

과(B = .157, 95% confidence interval = .058 - .255), 간접효과(B = .104, 95% 

confidence interval = .026 - .187) 모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

행기능곤란은 가정양육환경과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B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261 .060 .143 .380

직접효과 .157 .050 .058 .255

간접효과 .104 .041 .026 .187

독립변수
종속
변수

B S.E. β t LLCI ULCI F R2

가정양육
환경 학업

수행
능력

.157 .050 .082 3.126** .058 .256

97.165 .376

집행기능
곤란

-.322 .015 -.575 -21.108*** -.352 -.293

통제
변인

월가구
소득

.001 .001 .030 1.140 -.001 .004

아동
성별

-.038 .479 -.017 -.643 -1.247 .632

아버지
교육
수준

.882 .591 .045 1.493 -.277 2.041

어머니
교육
수준

1.225 .587 .063 2.086* .073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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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세 가정양육환경이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집행

기능곤란이 매개효과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가정양

육환경, 8차년도 학업수행능력, 집행기능곤란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아동의 성별, 월 가

구소득, 부모 교육 수준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3세 가정양육환경은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이 학령기 초기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이 학령기 학업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실증한 

연구결과(김윤희･구자연･김현경, 2019)와 가정양육환경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킨

다는 선행연구(장혜진･윤혜미, 2010)를 뒷받침 한다. 유아기는 두뇌 발달과 전인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제공되는 양질의 가정양육환경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홍예지･강수정･이강이 외, 2017). 이는 부모와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발달의 

기초와 평생 학업성취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3세 가정양육환경과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이 부

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이 학령기 초기

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환경이 집행기능곤란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학업성취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질의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이 학령기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낮게 만든다는 연구결과(Korucu, Rolan, Napoli et al., 2019)와 

집행기능곤란 수준이 낮은 아동은 학업수행능력이 높다는 연구(안효진･김수정 2022)와 같

은 맥락이다. 집행기능은 유아기에 발달하는 고차원적인 뇌 기능으로 향후 학업, 사회관계, 

직업 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6). 그러나 일반 부모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며, 학문적으로도 유아들의 

집행기능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두뇌 발달

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경험한 가정양육환경의 질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측정한 집

행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며 앞으로 유아기 자녀의 집행기능 발

달을 촉진하는 가정양육환경의 구체적 요소와 그 영향력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환경 요소가 어떤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바

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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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는 집행기능곤란이 3세 가정양육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초등 1학년 학

업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

여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이 아동

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본 연구는 3세 가정양육

환경이 집행기능곤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집행기능곤란이 초등 1학년 학업

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집행기능곤란이 단순히 아동의 개인

적 특성이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아기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행기능곤란이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어 가정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실증하였다. 이는 가정양육환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학습 및 발달 

지원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은 다음 발달단계인 학령기 학업수행능력에 영

향을 주며 가정양육환경의 차이가 가져온 집행기능의 개인차가 그 영향 관계의 일정 부분

을 설명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의 양육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 가정에

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양육의 책임을 가정보다 사회에 두는 경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의 중요성과 그 장기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가정환경과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횡

단적으로 측정한 것과 달리, 유아기와 학령기의 발달적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적응, 성취동기, 또래애착과 같은 

아동 내적 요소에 중점을 뒀다면, 본 연구는 가정양육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두뇌의 

기능인 집행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추후 연구를 설

계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학령기 학업수행능력, 집행

기능곤란은 학급의 질, 교사 특성, 또래관계, 행동문제,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업수행능력과 집행기능과 관련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

는 초등 1학년 시점에서의 학업수행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

서는 유아기 가정양육환경과 초등 고학년, 그 이후까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976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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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패널 종단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 마모에 의한 대표성이 상실되었을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별, 부모 교

육수준, 월 가구 소득 변인들을 통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

고 알려진 유아기의 인지발달 수준도 통제변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학업수행능력에서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의 중요성이 확인되

었다. 이는 현재 사회적 문제인 교육격차가 유아기 가정양육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와 관련된 논의들은 지역차이, 사교육비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1차 환경은 가정양육환경임을 고

려할 때 핵심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때 가정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양육환경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거나 외부에서 평

가하기 어려우므로 우회적인 지원(육아휴직, 양육수당)을 통해 개선을 기대해 온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정양육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가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즉, 부모를 지원하여 양육의 질을 높이려고 했던 어떤 정

책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가정의 양육환경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정책 검증 차원

에서 파악해야 한다. 

둘째, 다음으로 3세 가정양육환경이 집행기능의 발달을 통해 초등 1학년 학업수행능력

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양육환경의 어느 요소가 집행

기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일반적인 가정양육환경에서 유아

의 집행기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특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분리해 낸 국외 연구가 

발표되었다(Korucu, Rolan, Napoli et al., 2019).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집행

기능강화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Sasser, Bierman, Heinrichs et al., 2017). 현재 우리나라의 집행기능의 발달과 학업수

행의 관계에 대한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들

에게 적합한 집행기능발달을 촉진하는 가정 내 상호작용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거나 유아교

육기관용 집행기능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양육지원이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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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rearing environment at age 3 and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grade: The mediating role of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ies

Jong Seung Yun, Yeon Ha Kim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rearing 

environment at age three and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grade. Data 

from 976 children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quality home-rearing environment at age three was associated with 

bette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first grade. Second, difficulties in 

executive function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rearing environment at age three and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grad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early home-rearing 

environment for academic performance in elementary school and shed new 

light on the role of executive function. Based on the findings, specific 

support measures and policies to enhanc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proposed.

Keywords: Home-rearing Environment, Academic performanc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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